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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한국 공익재단의 사회적 구성: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이 상 민*

1)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와 정치경제적 풍토를 가짐에 따라 독특한 

제도적 틀로부터 배태된 각각의 재단 발달 모형이 발달하여 왔다. 결국, 재단도 그 

사회와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 어떻게,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배태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모습과 양태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본 연구는 재단이 가지는 이론적 배경을 

경제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재단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분석틀을 도입하여 

재단의 형성 및 자리매김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논의의 초

점을 국내 재단에 맞추어 이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20세기 초 미국의 재단 설립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기업가나 부자들도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국내에서도 과도한 부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

적 해결책으로 재단 설립이 활용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재단

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역사적 사건들의 부침과 재벌체제라는 제도적 환경

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재단, 기업재단, 사회적 구성, 제도적 틀, 재벌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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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전 세계적으로 공익재단들이 국가나 시장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거

나 관심을 덜 받는 문제들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이란 

비영리조직의 법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익적(또

는 자선적) 목적을 가지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 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재단이 직접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제공하는 조직이다(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7). 재단은 넓은 의미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

정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은 출연자 혹은 기부자의 재산을 독립된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즉, 출연한 재산 혹은 이를 

토대로 하여 얻어진 수익을 한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은 재산권의 이

동 및 전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규제

의 틀을 마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재단에 대한 일정한 개

념과 정의의 준거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 대한 개념과 정의

의 차이는 국가마다 갖고 있는 법률과 전통을 반영한다. 

한국, 일본, 독일, 이태리 등과 같이 민법을 갖는 나라에서는 재단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며 재단 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관습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형태가 아닌 재산과 위탁인

(trustee)의 관계인 신탁(trust)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 재단은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 규정하는 공익적 활동을 수

행하는 면세조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세법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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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재원을 기부자에게서 기증받고 기부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

을 자선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상신, 2012).

재단은 일반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공익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활동이 

공익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재단의 활동이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

에는 공익재단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은 대체로 

각 나라마다 관련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재단이 일반적으

로 공익적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제 3의 비

영리 조직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통칭하고 있다면, 재단은 다시 

‘재원의 출처,’ ‘재단 공익사업의 수행방법’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재단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는 재원의 출처에 따

라 (정부가 설립한 정부재단 또는 공공부문이 설립한 준정부재단을 제

외한) 순수한 민간재단은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과 기업재단

(company-sponsored foundation)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재단은 공익적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재단인지 아니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에게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운영재단(operating foundation)

과 조성재단(grant-making foundation)으로 구분된다. 

일찍이 해외에서는 비영리조직 혹은 제3섹터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

로 공익재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국내에서 재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공익재단 혹은 공익

법인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그 정의와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황창

순, 1998)에 집중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손원익, 1996; 

박정우, 육윤봉, 윤주영, 2004; 김진수, 2007)와 법적 규제/제도(박찬주, 

2007: 김기진, 2008; 제철웅, 2008), 그리고 해외재단에 대한 소개(정구

현, 1995; 재단연구회, 2002) 등에 치중되어 왔다. 특히 공익재단 중에

서도 특정 기업재단에 대한 사례연구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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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활성화 방안(정기성, 1995; 한정화, 1995; 황창순, 1998; 박태규, 

황창순, 2008) 등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도 재단의 형태를 갖춘 조직으로 최초의 장학

재단이면서 최초의 공익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된 지 7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장학재단을 위시한 많은 재단들이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재단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

해가 높지 못한 형편이다. 그 동안 기업재단의 경우에는 전경련의 조

사를 통해 규모와 역사, 자산규모 등에 있어 그 대략적인 현황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기업 이외의 주체가 설립한 재단들의 경우 그 실

체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기업재단 백서의 경

우에도 그 수치가 의미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 결여

된 채 단순히 대략적인 통계치를 기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

았다. 이는 재단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이해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무

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재단에 대한 기초적인 차원의 데이터의 부족으

로 말미암아 정확한 현황 분석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렇듯 국내 재단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의 부재는 우리 사회에서 

재단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켜 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재단이 사

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단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필요에 의해 본 연구는 1차적으로 국내 재

단의 개괄적 현황을 조사하고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내 공익재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향후 미

시적, 심층적 분석으로까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거

시적 기초자료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수집된 기초 자료의 수치를 해석하고 국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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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별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그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에서 재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부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역사적 사례들과 그 맥락에 주목을 하

고자 한다. 이는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

되는 과정에서 순수한 설립 의도와 배치되는 설립자의 사익극대화의 

모습이 자주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내 공익재단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앞서 언급한 기초자료의 부재와 더불어 재단연구의 학술적 확

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기초 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국내 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대입해 봄으로써 향후 재단연구의 질적 확산에 기

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제도적 배태

이 장에서는 국내 공익재단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사전 분석틀로 신제도주의학파의 제도적 배태 개념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 공익재단들과 다른 국가들의 재단들 사이

에 구별되는 국가적 특성이 도출되는 거시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행위는 제도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제

도도 문화나 사회구조와 같은 더 거시적인 변수에 의존하고 있다. 특

히, 개인 행위를 제약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공식적, 비공식적인 제

도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동시에 이러한 맥락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

을 중시한다(Immergut, 1998). 특히 신제도주의 시각은 각국 특유의 제

도적 틀(institutional frame)을 강조한다(Hall and Soskice, 2001; Streeck 

and Yamamura 2003). 각국은 독특한 국가적 제도들을 유지하며,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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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적 틀은 그 나라만의 특유한 비교우위를 형성하는 ‘제도적 배

태(institutional embeddedness)’로 나타난다(Baum and Oliver, 1992; Brinton 

and Kariya, 1998). 따라서 모든 국가에는 역사적으로 배태되어온 그들

만의 독특한 정치, 금융, 교육･노동, 그리고 문화 등의 체제로 구성된 

하나의 커다란 제도적 틀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공익재단의 

형성 역시 많은 부분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른다면, 재단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한 국가의 사회･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한 사회에

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이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가지는 기대

감은 문화적 맥락 속에 배태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국가적 전통이 이

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형성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 발현되는 재단의 특징은 그 사회 내에서 기업이나 기업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 그리고 다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이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의 주도 정도, 기

업의 지배구조, 반(反)기업 정서의 여부, 일반 국민의 기부에 대한 관

심 등과 같이 한 국가 내에서 역사적, 제도적으로 배태되어져 온 다양

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각국 재단의 특성을 결정짓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공익재단이 설립된 미국의 

역사적 배경에는 19세기 경제사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미국

의 19세기는 이른바 ‘악덕 자본가(Robber Baron)들의 시대’로 기록된

다. 이 시기는 남북전쟁이 끝난 지 불과 25년 만에 미국이 세계 제일

의 산업대국으로 성장한 때였지만, 동시에 악덕 기업주들이 정치적 결

탁을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농촌을 기반으로 했던 가난한 사람을 착취

하고 피해를 입히던 자유방임적 시대였다. 록펠러, 카네기, 밴더빌트 

등과 같은 신흥 부유층들은 석유, 철강, 철도회사 등 산업계 전체를 장

악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기들이 새로이 벌어들인 부를 대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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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여 과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가들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

게 되자, 이에 더불어 강력한 반발이 나타나게 된다. 당시 대규모 곡물 

거래상들의 등장으로 농산물 가격은 연이어 폭락했고 농민들은 부랑

자로 전락하였다. 노동운동은 철저히 탄압을 받았으며, 노동운동 지도

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린치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폭동과 파

업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하였고 1892년 미국인민당이 

창당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호황과 동시에 저항의 시기였던 19세기를 지나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기업가들은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대응하는 차원에

서 포드재단이나 록펠러재단 등과 같은 대규모 재단을 설립하여 체계

적이고 조직화된 자선적 기부에 나서게 된다. 이 시기 미국의 재단들

은 설립 초창기 당시 축적된 소수 기업가들의 막대한 부를 사회에 재

분배하는 장치로 출발하였다(Lindeman, 1988). 이후 미국의 공익재단들

은 점차 사회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형태의 공익사업, 즉 예를 

들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근본원

인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미국의 재단이 제한적인 수입의 재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던 

사회에서 과도한 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적 

해결책이었던 반면, 유럽의 재단은 사회서비스 전달 기능에 치중하여 

미국과는 일정 부분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

우 환자 및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도시 혹은 지역 주민들을 대

상으로 설립된 병원재단과 병원 직원용 관사 같은 병원 부속기구가 

가장 역사가 깊은 재단의 형태이다. 스웨덴의 경우 재단이라 칭해지는 

조직들은 지원기관이라기 보다는 왕조나 가계의 복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집안의 재산을 보유하고 유지, 관리하는 수단이었으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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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 재단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회서비스 제공자와 교육기관 그리

고 교회와 관련된 신탁기금을 포괄하는 법적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재단의 대부분이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험 및 

연기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안하이어 & 퇴플러. 2002).

이렇듯 재단은 국가마다 특유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렇다면 국내의 재단에 역사적, 제도적으로 배태된 국가 특수적 요소

들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반 기업정서 혹은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국내 재단의 사회적 구성 과정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되짚어볼 것이다. 

3. 국내 공익재단의 역사적 발전과정 

1) 자료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자료(직접 수집 자료, 신문기사 자

료, 기관 발행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직접 수집 자료의 경

우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국내 재단에 대한 현황조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작업에서는 중앙 정부

부처 산하 비영리기관과 재단법인들의 정보를 취합하고자 각 부처의 

홈페이지 공개정보를 통해 그리고 공개정보가 부실할 경우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작업에서는 지자체와 광

역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도/광역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였고 역시 자

료가 부실한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마지막으

로 등기부에 등록된 법인들의 리스트를 참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초로 수집된 재단법인의 수는 총 4,582개로 정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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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제공받은 재단

법인 목록 자료를 기초로 파악하였다. 재단법인 중 사회복지법인법, 

사립학교법, 의료법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을 제외한 순수한 공익재단

의 수는 4,389개였는데, 사회복지법인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중 

직접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지원법인도 공익재

단으로 인정하여 193개를 포함시켜 모두 4,582개가 취합되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운영법인을 제외한 지원법인만을 포함하였으며, 

그 중 지역별 사회복지협의회 및 공동모금회 같은 단체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최종적으로 추려진 민간재단의 수는 총 1,209

개였다. 공익재단 중 부처별 특별법이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설립되었

거나, 출연자에 정부가 포함되어 있는 재단을 제외하여 민간 공익재단

을 추려내었다. 여기에서 관련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제외시켰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정부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제공받은 재단법인 목록 자료를 기초로 파악

된 총 4,582개 재단 중 정부출연 또는 출연자가 불명확한 재단, 그리

고 특별법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을 제외한 수치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앞서 기초 현황조사의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

하기 위해 다양한 신문기사 자료를 추적하여 국내 재단 형성 과정의 

시기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당 시기의 신문기사들은 국내 재

단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공하여 주었고, 특

히 국내재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구체적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재단의 경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수집된 기초자료 이외에 전경련에서 발행한 기업재단 관련 자료를 추

가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수집된 기초자료가 기업재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기업재단만의 자료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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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경련이 매년 발행하는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서 기

업재단 부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설문에 응한 기업재단들

의 일반현황, 자산현황,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추이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재단 발전의 역사적 과정

본 연구의 기초조사로부터 확인 가능한 국내 공익재단의 수는 모두 

1,209개이다. 1장에서 제시한 재단 유형별 분류를 따른다면, 이 수치에

는 재원의 출처에 따른 재단 분류의 경우 정부재단을 제외한 민간재

단(독립재단/기업재단)만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익사업 수행 방법에 

따른 분류를 따를 경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운영재단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에게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조성재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재단법인의 설립은 미미하였지만 이후 1990년대 

들어와서 그 증가세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표 1> 설립연도별 재단 설립 추세 현황

(단위 : 개,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960년 이전 11 .9 .9 .9

1960년대 20 1.6 1.7 2.6

1970년대 56 4.6 4.6 7.2

1980년대 169 13.9 14.0 21.2

1990년대 379 31.1 31.3 52.5

2000년 이후 574 47.1 47.5 100.0

합계 1209 99.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 .7 　 　

합계 1218 100.0 　 　



 한국 공익재단의 사회적 구성: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201

(1) 재단 설립의 태동과 혼란: 해방 후~1960년대

국내에서 재단법인이 최초로 설립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

대 말이다. 국내 재단법인의 효시는 1939년 삼양사 창업주인 김연수에 

의해 설립된 양영회(養英會)이다. 김연수는 창업 15년째인 1939년 6월 

사재 34만원을 출연,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양영회의 장학 사업은 6･25전쟁으로 기금수입이 고갈되어 1962년까지 

중단됐지만 그 해 2월부터 장학 사업을 다시 재개하여 현재까지 양영

재단으로 이름을 바꿔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삼양사, 2012). 양영

회가 출범한지 2개월 뒤인 그해 8월 ㈜경방의 창업주인 김용완이 삼

양동제회(三養同濟會)를 설립하였다. 삼양동제회는 1974년 그 명칭을 

경방육영회로 바꾸었는데 양영회와 마찬가지로 장학 사업에 주력하여 

오고 있다(경방, 2012). 양영회와 경방육영회 설립 이후 은성장학회

(1940년 5월)와 영신아카데미(1941년 1월)가 설립되었다.

이렇듯 해방 이전까지 국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4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기업인이나 유지들의 재산

이 고갈됨에 따라 재단 설립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실제로 본 연

구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설립되어 현재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국내 재단법인의 수는 31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시에 존재했던 실제 

법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문 보도 내용

을 보면 6.25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재주는 있지만 집안형편 상 진학

하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중등학교 이상에서 공부를 할 수 있

게 하자는 취지로 많은 소규모 육영장학단체들이 설립되었다. 

이 시기의 육영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그 하나는 자치체(自

治體)의 공비(公費)를 가지고 하는 공비장학시설 즉 일반사립학교들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이나 유지 또는 단체의 비용으로 학교 외부

에 설치하는 장학시설, 즉 학교경영이 아닌 육영, 장학사업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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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단법인을 의미하는 육영사업은 후자를 지칭하며 대표적으로 

성재육영회, 가목장학회, 양영회, 남강육영회, 우남장학회가 있었다(동

아일보, 1957.4.1). 

1960년대까지 이러한 소규모 육영, 장학사업 단체들의 설립이 봇물

을 이루었는데 여기에는 다른 부정적 의도와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

다. 실례로 1957년 현재 문교부에 등록된 이러한 단체들이 100여개가 

넘었는데 이들은 모두 육영, 장학만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종교유지

(宗敎維持), 계몽교화, 문묘유지, 문화선전 등의 명목을 가지고 있었

다. 당시 이들 단체가 존재하는 사회적 근거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졌

는데, 개인 또는 유지가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행위를 작성한 정관에 의하여만 사업을 하게 하였고 여기에 세금

을 면제해주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육영, 장학사업과는 거리가 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단체가 많이 존재하였다. 즉, 해방 전 부자

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토지)을 해방 후 농민들에게 싼 가격에 분배

되는 것을 피하려 그것을 재단법인으로 옮겨서 계속 보유하려는 이익

극대화 논리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허울뿐인 단체들이 난립하였다(동

아일보, 1957.4.1). 

해방 이후 국내에서 설립된 소수의 재단들이 주로 장학사업에 치중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졌다면, 6.25 이후 1960년대까지 많은 재단들은 

4.19와 5.16 등 혼란과 재건기를 틈타 설립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

하는 수단과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는 제도적 배태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한국의 재단이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이 비등한 상태에서 형성되

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해방 후 단기간 내에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

서 상당기간 동안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미성숙과 시장기구의 불안

정성으로 인해 기업이나 부자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데 파행성을 띄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원조경제와 정부의 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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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정경유착이 가장 큰 자본축적의 계기가 됨에 따라, 기업

가나 부자는 성장 초기부터 부정적 이미지로 점철되었고 이러한 배경

은 이후 국내 재단에 대한 일반인들의 냉소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

로 작용하게 된다. 

(2) 재벌기업의 성장과 재단의 파행적 운영: 1970년대

1970년대 들어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급성장한 일부 대기업들

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설립한 공익재단의 존재는 재

벌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시작했다. 재벌기업들이 문화재단이나 

학교법인 등을 설립하여 이 재단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된 재산을 

본래 목적과 다른 데 유용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도 1970년 대 들

어서다. 이 시기 일부 기업인들이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재단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재단법인은 재산도피

처로써의 오명을 낳았다. 예를 들어 1974년 10월 정부는 국세청과 감

사원을 동원하여 삼성문화재단에 대한 대규모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이는 이 재단이 당초 설립 목적과 달리 산하 계열사의 사실

상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었고 부의 탈세와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운

영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74.10.3). 

이렇듯 1970년대 공익재단의 폐해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공익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실례로 정부는 8개 재벌에 대한 상속세 누탈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탈세 수법 중 첫 번째로 거론된 것이, 문화육영 등 공익법인을 설

립하여 재산을 우선 상속세 대상에서 이탈시킨 후 면세 혜택을 받으

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산과 자금을 변칙 운영하는 방법이었다(경향

신문, 1974.10.29). 또한 일부 문화재단의 실태를 알면 사회가 동요할 

것이라거나, 문화재단의 수가 200여 개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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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는 일종의 허구가 아니면 부당한 탈세 

등을 일삼은 끝에 재단의 설립목적과는 아랑곳없이 모리(謀利)행동의 

음습지대(陰濕地帶)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동아

일보, 1975. 12.10a). 또한 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면세된 수

억 원의 저택을 이신동체(異身同體)격인 문화재단에 불과 기만원의 

임차료만 내고 출연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임직원에게 줄 수

익금을 일단 자회사격인 문화재단에 기부하여 면세혜택을 받은 후 이

를 고스란히 장학금, 학술연구비 등의 명목을 붙여 임직원 또는 그 자

녀에게 빼돌려 준 사실, 급료 이외에 상여금, 수당, 특근비, 여비, 복지

후생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목적사업에 비해 관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해 온 사실 등이 그러한 예로 언급되었는데, 1975년 11월 30일 당

시 비영리법인 총수는 1,323개이며 이중 재단법인은 483개, 사단법인 

840개로 보도되었다(동아일보, 1975. 12.10b). 

더불어 1970년대에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공익재단이 상당히 많

았다. 따라서 정부는 유명무실한 비영리법인을 정리하는 한편 비영리

법인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508개의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중 30%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전혀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업 

활동이 부진한 법인이어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통합 권고를 하였고, 

특히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재원미달, 허가조건 위반, 목적 외 사업 수

행, 공익의 유해 행위 등이 허가 취소요건으로 되었다(동아일보, 

1972.8.12.). 본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되지만 1970년대에만 56개의 재

단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많은 재단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위장 기업재단이거나 설립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휴

면상태인 채 남아있는 경우 등 실질적 운용 과정에 큰 파행을 겪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재단이란 존재가 국민들로부

터의 강한 불신과 냉소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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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특성은 1970년대 들어 급성장한 가족경

영 중심의 재벌기업 체제와 제도적으로 배태되어 불거진 문제였다. 사

회 전반의 경제적 기반이 미약하던 당시 본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총

수들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국내 재단은 재벌체제가 지니던 부정적 측

면을 그대로 배태한 채 그 몸집을 키워가기 시작했다. 결국 제도적 배

태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기업 소유주와 재단 설립자가 일치하는 가

족경영 지배구조라는 한국적 제도적 틀이 국내 재단의 특성을 나타내

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산업화 초기에 

산업 전반을 지배하던 기업가들이 재단을 통해 과거 부정한 부의 축

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나눔을 구현하고자 하

였지만, 대다수 국내 재벌들은 그들의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통로

로 재단을 활용함으로써 공익적 개념이 희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사회적 비판에 대응: 1980년대~1990년대

1980년대 들어 국내기업들의 재단 설립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1980년대는 

국내 기업들의 절대적 규모가 커지고 동시에 창업 1세대들이 2세대로 

바뀌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기업경영의 이양기 과정에서 재단

은 또 다시 기업인들의 변칙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의 중

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반 기업정서와 같은 사회적인 비판이 점

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시 새롭게 집권한 신군부는 재벌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기업재단에 대한 세무조사의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특히 신

군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

부터의 비난 여론을 해소하는데 있어 대기업 때리기를 고도의 정치행

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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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정부는 1984년 상속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여기

에는 기업들의 재단을 통한 탈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해 6월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층들이 상속세법이 정한 공익

사업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대부분의 재

산을 출연하면서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철저히 규

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상속세율은 7%에서 60%까지 15단계로 

법체계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화재단을 만든 재벌기업과 만

들지 않은 기업들 간의 상속세액에 큰 차이를 보여 고소득층은 세금

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유행하였다(경

향신문, 1984. 6.19).

이 시기 국내 재벌들의 기업재단 설립이 증가하였지만 이는 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

문에 재단 사업 활동이 자발적이기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마지못

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즉, 1980년대 들어 소득분배의 격차와 

부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고 노사대립,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기업들도 재단 설립의 실질적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기업재단의 사업

내용은 대부분 장학 사업이나 학술 및 문화 활동 지원에 집중되어 있

었다. 

실제로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1970년대 설립된 기업재단 중 사

회복지를 목적으로 한 재단은 2~4개 정도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후

반부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전경련, 1998). 

이는 1980년대 후반까지 집권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외부의 기업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기부에 주로 치중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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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기업재단의 설립년도와 목적

설립년도
주요 설립목적

합계
교육･문화･언론 사회복지

1960년대 이전 3 - 3

1960년대 5 - 5

1970년대 22 2 24

1980년대 25 6 31

1990년대 12 9 21

주: 1) 전국경제인연합회의 1996년 9월 조사결과 파악된 84개 기업재단을 대상으로 함

   2) 1970년대 설립된 재단 중 대우재단과 유한재단은 교육･문화 활동 외에 사회복지 

지원도 수행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1998). 

한편, 1990년대 들어서면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재벌이 출

연한 공익재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강해졌다. 그 계기 중의 하나

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이 있었다.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상당수의 재산을 

재단 등에 출연했다며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의도적인 재산의 도피

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지나친 부동

산 보유로 논란이 일자 재단설립 의사를 밝히거나 사학재단을 돈벌이

나 땅 투기에 악용하는 등 변칙적인 운영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재벌

그룹들이 설립, 운영하는 일부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공익법인들도 

사정이 비슷하였다(동아일보, 1993.3.25). 이는 이 시기에도 재단법인

의 설립이 순수한 공익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재산 도피, 탈세 또는 변

칙 상속 등의 이유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재벌들

뿐만이 아니고 재산을 가진 사회지도층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주었다(경향신문, 1993.4.9; 경향신문, 1993.8.31).

1990년대는 이전 1980년대와 비교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이 두 배 이

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본 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확인 가능

한 1990년대 설립된 재단법인의 총 수는 379개에 달했다. 이 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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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설립 주체에 있어 기업보다는 일

반 개인에 의한 재단 설립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아래 <표 3>

에서 보듯이, 개인이 설립주체인 경우가 1990년대 들어 178개로 급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재단들의 경우 웬만한 규모의 기업들은 이미 

1990년대 이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 

설립 재단에는 출연금 10억 미만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성공한 지역

유지들이 자산을 출연한 향토 장학재단들이거나 문화예술인들이 설립

한 개인 미술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설립연도 및 설립주체별 재단법인 수

(단위 : 개)

 

설립연도

전체1960년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설립

주체

기업 3 5 10 30 60 108 216

개인 6 8 23 69 178 266 550

복합* 2 6 17 53 99 144 321

기타** 0 1 6 17 42 56 122

전체 11 20 56 169 379 574 1209

주: *‘복합’에 속하는 경우는 개인+기업, 개인+단체, 기업+단체, 개인+기업+단체 등 

2개 이상의 범주에서 함께 출연한 경우를 말함. 

  ** ‘기타’는 대학교, 병원, 재단법인, 사단법인, 동문회, 종친회 등의 비영리단체나 

모임 등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임.

결과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

서 불거진 사회 양극화 문제 그리고 재벌기업 체제가 가지는 모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재단의 설립이 급증한 시기였다. 

이렇듯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어두운 모습인 사회갈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재단이 

설립되었지만 동시에 재단은 여전히 기업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와 상속과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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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사실이 정부나 언론에 의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이 재단

에 대해 가지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4) 사회 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외한위기 이후~현재

1990년대 말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영역이 국제화 되면서 사

회복지 체계에서 민간 기업 부문의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되었던 시

기였다. 더욱이 1998년 불어 닥친 외환위기의 여파는 대내적으로 사회

복지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대외적으로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

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인식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국내 

기업들이 설립한 70개 기업재단의 총 자산 규모가 2조1백3억 원에 이

르렀다(전경련, 2000). 

하지만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재단의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기도 

한 시기였다. 특히 국내 기업재단들의 경우 재원 확보를 기업 소유주

와 모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기 침체기나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 재단 역시 그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많은 수의 기업들을 도산시켰고 이 와중에서 

기업의 소유주 또한 상당수가 바뀌었다. 실례로 1997년부터 1998년까

지 2년 동안에 1997년 4월 기준 30대 기업집단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4개가 도산, 법정관리, 화의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작업

(workout)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기업 소유주가 바뀌

었다(전경련, 2000). 따라서 기업경영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도 예산삭감 및 기구축소의 일차대상이 되었다. 특히 기

업재단의 대규모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 매년 예산에서 일부분을 

지원해 왔던 기업들의 경우 재단 사업 지원에 대한 대폭적 감축이 이

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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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특혜나 부패, 정경유착, 투기, 탈세, 그리

고 부실경영과 같은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비등하게 된다. 이 

시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재벌의 방만한 경영이 지적

되면서 사회 전반에 전면적인 재벌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

력이 증가하였고 반 재벌정서로 표출되었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최

근까지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업과 가진 자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와 두드러지는 국내 재단법인의 특성 중 하나

는 이들이 펼치는 공익사업의 유형에서 사회복지 부문이 새롭게 급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의 

경우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사회복지를 사업유형으로 하는 재단법

인의 설립이 1990년대와 비교할 때 3배 이상을 넘고 있다. 이는 1990

년대 말 발발한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그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내 재단법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전략적

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설립연도 및 사업유형별 재단법인 수

(단위 : 개)

 

설립연도

전체1960년 

이전

1960년

대

1970년

대

1980년

대

1990년

대

2000년  

이후

공익

사업

유형

학술장학 8 12 44 144 264 315 787

문화 0 4 2 5 27 41 79

교육 0 1 1 0 9 4 15

사회복지 1 2 2 11 32 107 155

의료 1 0 2 5 4 5 17

기타 0 1 2 3 34 77 117

전체 10 20 53 168 370 549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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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대규모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중소규모의 자

산을 가지고 출범하는 재단법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1,000억 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재단법인의 수는 이전 1990년대

보다 1개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자산규모가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인 재단법인들의 경우 그 수가 1990년대는 182개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286개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이 

시기의 특징은 시민사회의 도래에 발맞추어 다양한 비정부조직(NGO)

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과 같이 기업 이외의 민간 주

체들은 환경이나 인권 등에 대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1998년 인권재단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아름

다운재단이, 그리고 2002년에는 환경재단이 각각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표 5> 설립연도별 자산규모

(단위 : 개)

 

자산규모

전체10억원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설립

연도

1960년 이전 0 6 0 3 0 9

1960년대 2 7 2 6 3 20

1970년대 4 18 2 22 3 49

1980년대 4 89 20 26 2 141

1990년대 6 182 51 67 5 311

2000년 이후 19 286 66 90 6 467

전체 35 588 141 214 19 997

결론적으로 과거와 구별되는 이 시기의 특징은 사회적 이슈에 전략

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 국내 재단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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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최근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재

단들이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시 위기극복을 위해 재벌기업이나 가진 자들이 일정 

부분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는 한국적 

특성이 제도적으로 배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많은 국

내 재단들이 세금탈루나 부의 상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던 것

과 달리, 사회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에 재단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체계로부터 민간부문

의 비중이 증가하는 제도적 환경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많은 

재벌기업들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창업주로부터 2, 3세대로 경영

권이 이양되면서 안정적인 경영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와 같이 재단을 탈세나 상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만 활용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도래로 인해 과

거와 달리 재벌기업이나 일부 재력가들만이 설립 가능했던 현실을 극

복하고 다양한 NGO나 시민들의 참여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건

실한 운영을 담보하는 재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거시적, 

제도적 환경 변화가 국내 재단들로 하여금 점차 사회적 책임과 나눔

을 수행하는 본연의 기관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주요 동인이 되고 있

는 것이다.  

4. 맺음말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상이한 문화와 정치･경제적 풍토를 가짐에 

따라 독특한 제도적 틀로부터 배태된 각각의 특이한 재단 발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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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달하여 왔다. 결국, 재단도 그 사회와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 

어떻게,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배태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모습과 양태

가 상이하게 결정된다. 20세기 초 미국의 재단 설립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기업가나 부자들도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도 과도한 부의 집중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적 해결책으로 재단 설립이 

활용되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결과 국내에서 재단이 사회적으로 구

성되는 과정에는 역사적 사건들의 부침과 제도적 환경변화가 큰 영향

을 미쳤다. 

먼저 국내 재단이 처음 설립되었던 시기인 일제강점기의 경우, 일부 

기업가들이 정직하게 돈을 벌어 고통 받는 민족의 앞날에 등불을 켜

겠다는 공익적 취지하에 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재단 설립으로 이어

졌다. 하지만 이후 해방에서 6.25를 거쳐 1960년대까지의 시기는 극심

한 사회혼란과 국가경제 재건이 맞물리던 때였다. 이전 시기와 달리 

공익적 성격의 재단 설립은 명분으로 전락하고 대신 그 자리는 재력

가들이 새로운 부의 축적이나 유지를 위한 개인적 수단으로 전락하였

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진 이후 시기의 

국내 재단의 부정적 특성을 배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1970년대는 우리 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던 압축 성장기였다. 

이 시기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여력이 있던 사람들은 새로이 자본

축적에 성공한 재벌총수 혹은 재력가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이들은 

재단을 공익적 성격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부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

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앞선 시기와 다를 바가 없었다. 표면적으로 재

단의 규모는 커졌지만 커진 규모만큼 내부적으로 개인 재산 전용의 

규모도 함께 커졌다. 따라서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재단 관련 보도에서 

대부분 부정적 모습들이 차지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재단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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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재산 도피처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정치 민주화 추세

에 맞추어 과거 압축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하

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

세지게 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증

가하였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재단 설립이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졌

지만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큰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사회 전반으

로부터 기업 비판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의 이양기를 맞이하

여 재단은 여전히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었

다. 이러한 부정적 행태는 정부에게 부정축재를 단죄한다는 공익적 명

분을 제공하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되

었다. 

한편 1990년대 말 불어 닥친 외환위기의 여파는 이후 2000년대 국

내 재단의 특성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으로부터 증가한 사회복지 수요는 국내 재단

들의 사업영역이 사회적 나눔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는 국내 재단의 사회적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총수 중

심의 재벌체제가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된 때였다. 더 이상 재단

을 상속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대신 사회책임 경영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표지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 더불어 시민

사회 도래에 따라 기업이나 재력가 이외에 NGO들에 의한 다양한 재

단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나눔이란 원래 베푸는 측의 자발성과 받는 측의 되갚

으려는 의무감이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베푸는 측은 비자발적이고, 받는 측은 되갚으려 하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자 사이의 기대감의 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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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향후 국내 재단의 지속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의 기업재단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재단의 설립 목적이 상속이나 

세금탈루와 같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재단 등록 

후 바로 휴면화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재단이란 본래 낯선 사람들에

게 자발적으로 베풀기 위해 설립되어야 하고 베품을 받는 이들은 감

사함을 느껴야 하지만 현재 국내의 상황은 재단이 하나의 사회적 자

본으로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중 발견한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다. 즉, 재단의 자세

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국세청 공시는 이 중 33.2%만 하고 있었고, 

2차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36.9%만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60% 이상의 공익재단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는 그 만큼 국내 재단법인들의 운영상 영세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재단 전반에 영향을 미쳐 우리 주위에 재단

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지대(invisible field)로 남아있다. 그 결과 학계는 물론 재단들

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연구는 물론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조

차 부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부분 재단들의 경우 자신들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극도로 꺼리는 이유로 그들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이는 다시 업계 내부에서조차 정보의 

상호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단 관련 정보의 폐쇄

성은 한 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 재단 전반의 실질적인 운영 현

황 파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본 연구가 

가지는 많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본 연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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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후속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 후속연구에서는 기업재단과 더불

어 특히 기업 이외의 주체에 의해 설립된 재단들에 대한 심층연구를 

질적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할 예정이 다. 

(2012년 9월 4일 접수, 11월 7일 심사완료, 11월 8일 게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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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Foundations in Korea: 

Toward a Historical Developmental Process

Sang-Min Lee

A unique model of public foundations h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specific policy framework that reflects diverse national culture and 

political-economic context. Ultimately, the appearance and perception of 

foundations are shaped by how and to what extent they are embedded in 

the social relations and the policies they reflect. This study seeks to 

reconfigu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public found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ociology. By incorporating an analytical framework 

called the ‘social construction’ of foundations, it analyzes the processes of 

their construction and embeddedness. Based on this, this study focuses on 

the Korean public foundations in analyzing their historical developmental 

processes according to different pha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Korea, 

corporate businessmen and the rich have set up foundations in response to 

social criticism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ir attempts to use the 

foundations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centration of 

excessive wealth. 

Key Words: public foundation, corporation foundation, social construction, 

institutional embeddedness, chaebol. 






